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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가 모인다!금속노조가 모인다!

5
일진, 집중 실무교섭 아직도 의견차이 크다 

일진그룹의 노조파괴 사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

기대를 모았던 집중 실무교섭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

않고 있다. 8/19(월)부터 매주 월수금 실무교섭을 벌이

고 있지만 일진그룹은 실무교섭에서도 기존 입장을 굽히

지 않고 있다. 전면파업이 두 달을 넘기는 상황에서도 사

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는커녕 계속해서 무의미한 

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. 지금은 어설프게 줄다리기를 

할 때가 아니라, 사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

시기다. 일진그룹의 잘못된 상황판단이 사태를 더 악화시

킬 수도 있다. 

일진그룹에 금속노조가 모인다!

9/4(수) 일진그룹 본사 앞에 금속노조 간부들이 모인다. 

전면파업 71일째를 맞는 날로, 일진지회의 투쟁이 길어

지면서 금속노조 차원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

벌인다. 그동안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의 단결된 

힘과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,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

합원들의 연대가 모여서 투쟁을 이끌어왔다. 금속노조 차

원에서 다양한 연대도 이어졌지만, 직접적인 투쟁을 금속

노조 차원에서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

지금까지 일진그룹에 수차례 경고했다. 일진그룹이 노조

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 야욕을 버리지 못하면, 전국 

18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을 

경고했다. 일진그룹은 이 경고를 가볍게 넘겼다. 이제 일

진다이아몬드지회의 투쟁은 명실상부하게 금속노조의 전

국적인 투쟁이 됐다. 

더 이상 시간끌어도 소용없다!

일진그룹은 시간을 끌수록 지회의 조직력이 약화될 거라

고 기대하고 있다. 정 반대다. 회사가 이렇게 나올수록 

조합원들의 분노만 커진다. 나중에 정상적으로 조업하게 

됐을 때, 회사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

황까지 올 수 있다.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 해결해야, 이

후에 원만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. 회사가 조합원들

을 지금처럼 적대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조직력은 강해

진다. 일진그룹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전면 파업 이후의 

회사 운영까지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. 


